
의장사 - 장식성을 만들고자 형상을 변화시킨 원사들 

의장사는 서로 다른 소재들을 하나로 맞추거나, 특수한 기계 조작으로 굵

기, 꼬임수, 서로 다른 광택이나 색상 등의 여러 요인들을 의도적으로 불균

일하게 하여 슬럽(slub), 넵(nep), 루프(loop), 파일(pile) 등을 만들어 줌으로써 

실의 형상, 즉 생김새를 변화시킨 장식적인 실로서 형상 변화사다운 특징 있

는 외관을 갖춘 원사이다. 넓은 뜻으로 보면 연사 공정(撚絲工程)을 거친 의

장 연사도 포함시킬 수 있으나 여기서는 방적 기술면에서 고안해 낸 의장사

만을 소개한다. 

 ◎ 신나이가이멘 - 타사와 다른 각종 차별화 원사 

신나이가이멘(新內外綿)은 타사에는 없는 독특한 발상으로 원사를 개발하

고 있다. 이 회사는 100개 이상 품종의 정번사(定番絲)를 갖고 각종 이색 연

사(grandrelle yarn)나 형상 변화사 등이 신나이가이멘에게는 정번사라고 하지

만 타사에는 차별화사라고 할 수 있는데, 다양한 원사를 풍부하게 갖추고 있

어, 여러 방면으로 고객층을 넓혀나가고 있다. 

그와 같은 차별화사 중에서도 주력 상품으로 커지고 있는 것이 “밤피볼”이

다. 이 소재는 컴퓨터 제어에 의한 기계 슬럽 등의 다양한 형상 변화사의 상

품군을 말한다. 보통 말하는 “밤피볼”은 원 모양 그대로인데, “뉴 밤피볼”은 

톱(top) “모쿠(杢)”의 기술을 융합하여 색을 변화시킨 슬럽사를 말한다. 

원료는 순면이 많은데, 기본적으로 단섬유는 어떤 원료라도 방적할 수 있

다. 슬럽사를 생산하는 데 가장 고생을 많이 하는 부분은 원단으로 짰을 때 



자연스러운 무늬처럼 패턴화한 무늬나 거북 등 무늬를 어떻게 안생기게 흩

트리느냐하는 부분이며, 독자적인 기술로 패턴화하지 않게 세심하게 주의를 

기울이고 있다. 

섬유의 혼방률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어, 원하는 대로 “모쿠” 모양이나 

색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형상 변화사 “후시기 얀(‘이상한 실’이라는 뜻)”은 

후염으로도 생산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. 현재는 아직 재현성의 문제도 있

어 시제품 단계이지만, 타사에는 없는 컨셉의 원사이므로 주목을 많이 받고 

있다. 

이 “후시기 얀”도 보통의 정방기로는 방적할 수 없다. 소프트 개발에 긴 

세월을 보냈고, 더욱이 정방기의 드래프트 부분을 개조하는 데 시행 착오가 

적지 않았으므로 완성하는 데 2년 이상이 걸렸다. 선염, 후염 중 어느 것으

로도 대응할 수 있으며, 후염의 경우 올바른 “후시기 얀”으로서의 원하는 실

이 되어 있는지 검품 작업에도 신경이 많이 쓰이며, 손이 많이 가는 원사이

다. 

신나이가이멘은 형상 변화사 시리즈를 “오모시로 얀(재미있는 실의 뜻)”이

라 하고, 색상 변화사 시리즈는 “기레이 얀(아름다운 실의 뜻)”, 혼상(混狀) 

변화사 시리즈는 “오코노미 얀(기호 ‘嗜好’에 맞춘 실의 뜻)”의 세 기둥을 축

으로 원사를 개발하고 있다. 독자적인 단납기ㆍ소로트 생산 체제 “하야이 얀

(빠른 실의 뜻)” 시스템도 500kg 미만의 주문도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실

력이 생겼다. 

 ◎ 도호 텍스타일 - 베이스 번수 변화시키며 발전하는 멀티 카운트사 

도호 텍스타일이 판매하고 있는 원사 “칵테일”은 멀티 카운트(multi count)



라는 별로 들어보지 못한 실의 한 종류로서, 마음대로 고른 베이스 번수에 

얼룩을 만들어 주는 슬럽사와는 좀 다르다. 

최신예 컴퓨터 장치와 고도의 방적 기술로 베이스 번수 자체를 자유롭게 

바꿀 수 있는 것이 “칵테일”과 일반적인 슬럽사와의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

다. “칵테일”은 굵고 가늘기의 정도 차, 굵거나 가는 부분의 길이 등을 자유

롭게 정하여 다양한 실의 표정을 만들어 줄 수 있다. 또한 염색 가공이나 제

품의 세탁 등 후가공으로 중고감(中古感), 빨래로 바랜 감도 나타낼 수 있다. 

이 실을 만들려면 물리적으로 매우 어려운 기술이 필요하다. 실이 굵었다 

가늘었다를 되풀이 하려면, 이런 변화에 견딜 수 있는 강력을 갖고 있어야 

한다. 비록 원사는 겨우겨우 만들었어도 염색이나 가공 단계와 같은, 실을 

괴롭히는 공정을 견딜 수 있어야만 상품으로서 고객에게 팔 수 있다. 

이 “칵테일”을 더욱 발전시킨 것도 개발하여, 춘하절 상품부터 판매하려는 

것이 “칵테일 리버스”와 “칵테일 패치워크”이다. 원래 칵테일은 凹凸의 凸 

부분을 의식하여 만들고 있는데 “리버스”는 凹 부분을 주로 만들고 있다. 또

한 칵테일은 그 표정이 캐주얼 같은 소재라고 할 수 있는데, “리버스”의 경우

는 凹를 의식하여 만들었으므로, 비쳐 보이는 감이 생겨, 고상한 느낌, 엘리

건트하며, 깨끗한 느낌을 고루 갖춘 소재로 되어 있다. 

“칵테일 패치워크”는 凸 부분에 다른 섬유의 슬럽을 붙여 준 얼룩 실이다. 

종전의 기계에 특수 장치를 붙여 개발하였는데, 혼방과 혼방, 단섬유와 장섬

유 등 어떤 원료나 소재로도 짝지워 줄 수 있다. ♣  


